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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수 기자 (기사입력: 2008/11/19 21:37)  

<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> (사)대전·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(이하. 대전·충남민예총)은 19일 대전창작센터

에서 대전지역 문화재단 설립과 과제를 주제로 “대전시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심포지엄”을 가졌다. 

   

이날 “심포지엄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설립 목적, 문화재단 운영 제도 및 재정 전략, 조직과 인력에 관해 문화

예술단체와 대전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들이 질의응답 및 토론회를 가졌다. 

   

대전·충남민예총 이찬현 부지회장은 “대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데 마음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

다”며 “문화예술단체와 대전시가 합심해 문화지표개발 등 구체화 되어야한다.”라고 밝혔다.  

     

대전시 문화예술과 백철호 예술담당사무관은 “오늘 토론은 문화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

지 질문했던 자리”며 “앞으로 타 지역의 문화재단을 돌아보며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많은 논의를 해야

겠다.”라고 밝혔다. 

왼쪽부터 대전시 문화예술과 백철호 예술담당사무관, 대전·충남민예총 이찬현 부지회장,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
사무처장, 대전·충남민예총 조성칠 사무처장, 대전발전연구원 정선기 기조실장, 대전문화연대 안여종 사무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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